B4937      어머니                                       18-12-18
창조주께서 어머니를 창조하고 계실  때는 이미 창조를 시작하신지 여섯째의 날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서 몹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닥아와서 창조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척척 손쉽게 하시더니 이번만은 꽤 힘들어 하시네요.” 
 창조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창조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양서를 보았느냐? 어번의 창조물은 완전히 세탁할 수 있어야 하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느니라.  또 180여개의 움직이는 지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하고 남겨진 음식만 먹도도 항상 달려야 하는 도다. 편히 쉬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야 하고 불어진 다리나 실연을 당한 젊은 마음도 키스하나로 치료를 해야하는 존재이니라.  두손을 갖고 여섯 개의 손이 해야할 일을 해야 하니 만들기가 무척 힘드는 구나.” 

 천사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두 손으로 어떻게 여섯 손의 일을 하게 만듭답니까? 말도 안됩니다.”  창조주는 대답하여 말씀했습니다. “여섯 손의 일을 하는 두 손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도다. 그런데 여섯 눈의 역할을 하는 두 눈을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렵구나.”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왜 여섯 눈의 역할을 하는 두눈을 만드셔야 합니까?”  창조주는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한쌍의 눈으로는 문이 닫혀있는  방 안에서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보아야 하고,  또 한 쌍의 눈으로는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서는 안될 것 같지만 알아야 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또 다른 쌍의 눈으로는 아이가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 그 때에 천사가 창조주의 소매를 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주무시옵소서.”  그래도 창조주께서는 말씀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나와 가장 흡사한 피조물을 거의 완성했느니라.  앓게 되면 스스로 쾌유해야 하면서도 한 파운드의 햄버거로 여섯 식구를 먹여야 하며 아홉살 짜리 아이가 혼자서 제대로 샤워를 하도록 하는 피조물을 말하는도다.”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을 천사가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 만능의 피조물이 왜 이다지도 부드럽사옵니까?”  창조주는 역시 신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이 피조물은 안으로는 대단히 단단 하도다. 어머니라는 이 피조물이 할 수 있고 감당하는 일을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니라. “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피조물이 생각도 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 창조주 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를 터득하며 타협도 하느니라.”  그러자 천사는 어머니라는 피조물의 볼을 만져 보았습니다. 볼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머니라는 피조물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인가 새고 있아옵니다.”  창조주께서 “그건 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눈물이 뭣 때문에 필요하나이까?”  “그것은 기쁨 때문이고 슬픔때문이며 실망, 고통, 외로움 및 자랑 스러움 때문이니라.” 창조주 께서 말씀을 하자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 주님께서는 정말 천재이십니다.”

이상의 글이 제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창조주와 가장 근접한 존재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십니다. 기뻐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리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드라도 그 자녀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시도 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끝
